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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이자람 1인15역 판소리극 '억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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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국제소리꾼 이자람이 창작 판소리극 '억척가'로 울산시민을 만난다.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은 판소리 춘향가와 적벽가 이수자이자 '예솔아'의 주인공인 소리꾼 이자람이 창작 판소리 '억척가'를 내

달 4일 오후 7시 예술관 대공연장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억척가'는 2011년 초연과 앙코르 공연에서 전회 매진과 전회 기립을 이끌어냈고, LG아트센터가 3년 연속으로 무대에 올릴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이다. 초연 이후 무대를 해외로 넓혀  프랑스와 브라질, 호주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

다. 

 '억척가'는 얄궂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 한국을 넘어 중국 고전을 아우르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과 전쟁상인이

라는 소재, 다른 등장인물 없이 이자람 혼자서 1인 15역을 2시간 20분 동안 소화하는 파격을 보여준다. 

 극 중에서 이자람은 사소한 오해로 소박을 맞아 쫓겨난 김순종이 연변과 중국 한나라를 거치며 성이 다른 세 아이를 데리고 전

쟁상인으로 살게 된다. 

 김안나로 개명 후 악착같이 살아 남기 위해 거짓 상술도 마다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던 중 세 아이를 허망하게 잃

고 난 안나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몇십 명 군중의 역할까지 무리 없이 소화하는 이자람의 내공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보여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과 함께 즐기고 참여함으로써 감정을 공유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꾸며진다. 

 이자람은 '이자람밴드'의 보컬이자 판소리 극작, 작창, 뮤지컬 배우로 최고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최연소 '춘향가' 8시간 완창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2010년에는 폴란드 콘탁국제연극제에서 '최고 여배우상'을 받으며 '국제적 소리꾼'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대예술관 관계자는 "2013년 '사천가'로 울산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자람이 다시 온다는 사실에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억척어멈을 그려내는 이자람의 리얼한 소리와 연기가 전쟁같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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